
이지사, 누적득표율 53.01% 본선직행 청신호

이전대표, 배수진불구패배…목표수정불가피

김두관, 경선후보직사퇴… 이재명지지 선언

대세굳히기냐반전이냐 .더불어민주당대선

후보선출을위한전북지역순회경선에서이재명

지사가 과반 득표로 압승하며 대세론을 이어갔

다. ▶관련기사3면

특히이지사는광주 전남에서이낙연전대표

에게 122표의간발의차로일격을맞았던것을만

회하고1위를탈환해,누적득표율과반을 넘기면

서결선투표없는본선직행에성큼다가섰다.

이전대표는호남지역경선에서의원직사퇴라

는배수진에도불구하고 과반득표에실패해목표

수정이불가피해졌다.

민주당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26일전북완

주군우석대학교에서열린전북경선에서이재명

지사가 2만2,276표(54.55%)를받아 1위를차지

했다고밝혔다.이전대표와는6,561표차이로격

차를벌이며본선직행에한발더다가섰다.

전북경선은민주당대선경선의중요한포인트

였다. 전북경선은 호남 1위=민주당대권후보

의상징성과함께, 이지사의본선직행또는결선

투표를결정짓는분수령이다.중도하차한전북출

신정세균전총리의표가어디로갔는지에관심이

집중됐다.

이낙연전대표는1만5,715표(38.48%)를받아

2위를기록했다. 광주 전남경선에서첫승을계

기로분위기반전을기대했던이전대표에게는뼈

아픈패배로기록될전망이다.

이어추미애전장관 2,127표(5.21%),박용진

의원 512표(1.25%), 김두관 의원 208표

(0.51%)순이다.전북경선전체선거인단수7만

6,191명 중 4만838명이 투표했으며, 53.60%의

투표율을기록했다.

누적득표율도전북을더해이재명지사가 34만

1,858표(53.01%)로과반선두를굳건히했다. 2

위이낙연전대표는22만2,353표(34.48%)로집

계됐다.이지사와이전대표의표차는11만9,505

표로더벌어졌다. 이어추미애전장관 6만8,362

표(10.60%),박용진의원7,946표(1.23%),김두

관의원4,411표(0.68%)이뒤를이었다.

지난 25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광

주 전남 경선에서는 이 전 대표가 3만3,848표

(47.12%)를받아 1위를차지했다. 이지사가3만

3,726표(46.95%)로2위를기록했다. 이전대표

와는 122표차이초접전양상을보였다.

이어추미애전장관 3,113표(4.33%), 김두관

의원 677표(0.94%), 박용진 의원 471표

(0.66%)순이다.

광주 전남경선에서 1위를차지한이전대표

는전국대의원600표,권리당원2만3,211표,유선

전화 37표를합친 3만3,848표를득표했다.

2위이지사는전국대의원588표,권리당원3만

3,118표,유선전화20표로총 3만3,726표를기록

했다. 이지사는광주 전남에서유일하게과반수

득표를달성하지못했다.

이날이재명지사는개표결과발표후기자들과

만나 전남,광주, 전북을합한호남지역전체로

는기대이상으로많이승리한것같다 며 압도적

경선승리로내부균열을최소화하고본선경쟁력

을높여주고자하는호남의집단지성이발현된것

이라생각한다 고소회를밝혔다.

이낙연전대표는 변함없이희망을지니고더

욱노력해가겠다 면서 이제까지해온것처럼내

가갖고있는나의진정한마음을더욱더잘알려

드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

다 고말했다.

한편,더불어민주당대권주자인김두관의원이

이날경선후보직을중도사퇴하고이재명경기지

사지지를선언했다.

정세균전총리에이은김의원의사퇴로민주당

경선후보는 이재명,이낙연, 추미애, 박용진 등 4

명으로줄어들었다. /황애란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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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25일오후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광주 전남경선투표에서이낙

연후보가첫승을거두고지지자들에게 손을번쩍들어화답하고있다. /김생훈기자

광주 무안공항통합,군공항과연계

국토부, 공항개발계획고시

도 포괄적발전대책마련해야

정부가무안공항과광주민간공항통합시기를

광주군공항이전과연계한다는방침을밝힌가운

데전남도가반대의사를분명히했다.

특히도는광주군공항이전문제해결을위해

서는군공항이전과민간공항통합을연계할것이

아니라정부차원의포괄적이고종합적인지역발

전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

다.

26일전남도에따르면지난24일고시된국토교

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(2021~2025)에

는무안공항을광주민간공항과통합해서남권중

심공항으로활용할수있도록했다.

다만 무안 광주공항 통합 이전 시기를 군공항

이전추진상황과지역의견등을종합고려해결정

한다.

이에 대해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

통합시기를군공항이전추진상황등을고려해

결정하겠다는것은지역간갈등을심화해광주군

공항이전문제해결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밝혔

다.

전남도는광주군공항이전문제해결을위해서

는군공항이전과민간공항통합을연계할것이

아니라정부차원의종합적인지역발전대책을우

선마련해야한다는입장이다.

김산무안군수도이와관련입장문을내고 군

민들이더강력하게군공항이전저지에나설것

이라며 이번계획은무안국제공항활성화라는본

연의목적은사라지고지역간갈등과분열만키운

잘못된행정사례로남을것 이라고우려했다.

향후 전남도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협의

체 에서이전지역주민이수용할수있는정부차

원의 획기적 종합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할

예정이다.민간공항통합과별개로무안공항이서

남권중심공항으로발전시키기위해인프라를확

충한다. /길용현기자

이재명 과반 확보…이낙연광주 전남서 첫승


